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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있는 그녀는 단지 음

전문가일뿐만 아니라 시원한 외모

튀는 목소리를 갖고 있었다. 특

방송을 위해 한복을 입고 있었

모습은 차분하면서도 부드러

이미지를 남겼다.

근황

년부터 2000년까지 일을 계속했어

지난해 공부도 하면서 쉬려고

갔다가 9월 달에 다시 들어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다니면서, 10월 중순부터는  일

시작했어요.  M.NET에서 프로그램

하고 있고,  MBC에서 아침 프

개, 의료 전문 케이블 TV에서

하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끝나서 방학중에 있습니다.

어학연수를 가게 된 계기

공부도 하고 어학 연수 학교도

여행도 하면서 지냈습니다. 어학

갖다왔다고 해서 영어를 많이 배

아니에요. 6개월 동안 어학연수

영어를 잘하게 되면 우리 나

모두 다 영어를 잘 하겠죠.

매력

직업은 대본이 있는 프로그램

없는 프로그램도 많고 생방송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주위에서는 제가 방송에서 비취는

자연스럽고 편하며 자기가 정말

일하는 것 같다고 말씀해 주세

이럴 수 있는 것은 제가 지금 일

 좋고 방송에서와 실제의 모

 틀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좋

것 같아요. 정확한 의사 전달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동기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준비를

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나라에 케

정착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저

무슨일을 하는 지  잘 모르고 있었

어렸을 때부터 음악 듣는 것을

친구들 보다 폭넓은 음악들을 듣

것을 주위에서 알고 있었어요.

케이블 TV를 시청하던 친구들의

우연찮게 본 시험이 공채로 뽑혀

 지금까지 일을 하게 된 것입

좋아하는 가수는

 VJ이가 되기 전에는 댄스 음악

듣질 않았는데 지금은 다양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

 중에서 많이 듣는 음악은 T

비디오는 다 좋은데 최근에 본 뮤직 비

디오 중에서 제가 볼 때마다 눈물을 흘

리는 뮤직 비디오가 있어요. 김장훈의 미

안해, 꼬마 주인공이 열연하는 이 뮤직

비디오를 매우 좋아합니다. 팝 뮤직 비

디오 중에서는 Jamiroquai 의 'Virtual

Insanity' 라는 뮤직 비디오가 있는데 영

상미가 뛰어나고 팀의 음악색깔이 독특

해서 매우 좋아합니다.

-DJ와 VJ의 차이점

쉽게 DJ는 음악을 들려주는 사람이고

VJ는 음악을 보여주는 사람인데 더 VJ가

특별한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음악을 듣

는 시대였지만 현재는 음악을 보는 시대이

기 때문에 VJ가 음악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에 따라서 노래가 갖고 있는 느낌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각

적인 면을 많이 고려하게 되죠.

-진행하면서 재밌던 에피소드는

저와 예전에 2년 동안 같이 진행을 맡았던

권혁종 VJ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프로그램에

서 벌리고 오바하는 스타일 이였고 저는 그것

을 정리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 그가 생방송

에서 시청자와 전화 통화중 세트를 무너뜨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 VJ와 오래 동안 호

홉을 맞쳐 왔기 때문에 정도 많이 들어서

마지막 방송은 프로그램을 

못하고 한시간 동안 울기만

습니다. 제가 워낙 울보 스타일이기

문이죠.

-가요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

우리 가요계는 혼란기에

아요. 과거에는 굉장히 10대

대 취향의 댄스곡이 주를 이루었던

사실이잖아요. 그러다가 지금은

구 등장을 하지만 그런 친구들

노래 잘하는 친구들, R&B, 힙합도

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금은 굉장히 발전적인 방향으로

같아요. 그리고 요즘 어른들이

하는 게 있다면 볼 프로도 없고

악도 없다고 말만 하시지 말고

들이 구매력도 갖고 CD도 사고

도 간다면 그 나름대로의 장르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노력들을 하신 다음에

프로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으면

요. 이로 인해 다양한 장르와

악들이 자리를 잡았으면 하는

요.

-앞으로의 활동 계획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전문

통의 일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일도 기회가 되면 계속 일을 할

요. 이 선을 넘는 일을 아직 계획이

다.

-카투사에게 한마디

굉장히 반갑네요. 제가 97년에도

사 신문에 나간 적이 있어요. 그리고

구들 중에 카투사 출신도 많아요

저의 학교에서도 가까워서 왔다

서 많이 봤어요. 그리고 카투사가

인들보다는 자기발전을 도모할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는

기회를 많이 누릴 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동안 건강하게 잘하시고 가끔 

이 보고 싶다면 숙대앞에도 놀러

그러세요.

Profile

이름:전지나

생년월일:1974년  6월

학력: 숙명여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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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CHARTS

일본이 태평양전쟁의

돼 2009년에도 조선이

민 통치를 받고 있다는

를 전제로 한 영화. 일본

아지트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을

사하는 조선계 일본인 

가려진 역사의 비밀에 접근하는

정을 그린다. 두 주연 배우의

과 수만 발의 총알을 날리는

등이 관객을 유혹한다.

2009 로스트 메로리즈

감독 : 이시명

2. 이승환 /잘못

3. 쿨/아로하

4. 원타임 /어머니

5. 이수영 /그리고 사랑해

6. 조수미 /The Lost Empire

7. 유리상자/사랑해도

8. g.o.d(지오디)/니가

곳은

4월 이야기

장나라

주연: 장동건, 나카무라

■영작하기 어려운 표현들 1

항상 이뻐해 주시는 한 영어 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토니야,

거무죽죽하다' 또는 ' 푸르둥

허여멀건 국물' 등이 영어로 옮

?"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언어학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관적인 느낌, 극히 개인적인  감

표현은 영작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

의미를 살린 표현은 가능하다

연습을 해 볼까요?

저 사람 간이 안 좋은가? 얼굴

거무죽죽하지?"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뭐 "

이게 쇠고기 국이야? 뭐, 이

허여멀건 해?"

자네 참 입맛 까다롭군 "

은행잎이 샛노랗군 그래 "

아냐, 더 노래져야 해 "

및 해설

얼굴이 ' 거무죽죽하다 ' 는 표현은

', '혈색이 안 좋다'로 옮길 수

A :  I think he has a liver problem.

He looks so dark.

B :  He looks okay to me.

우리말에 자주 등장하는 ' 허여멀

이라는 표현은 ' 건더기 보다

많은 국'으로 살리면 되죠. 그

까다로운 성격은' '그냥 지나칠 수

뭔가를 꼭꼭 잘 집어내는 ' 으로

됩니다.

A :  Can you call this beef soup?

Where is beef?

B :   Come on, you are so picky.

샛노랗다'는 표현도 우리가 자주

이땐 영어식 사고방식으로 ' 노

짙다'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리

는 ' 그런 색 종류인 ' 정도로

.

A :  Look at these ginkgo leaves,

they are deep yellowish.

■영작하기 어려운 표현들 2

5. A :  "입술이 그게 뭐야, 시뻘겋게

바르고, 니가 도대체 학생이야?"

   B :  "엄마는 괜히 트집이야 "

6. A :  "너 눈가가 왜 그래? 푸르둥둥

한데?"

   B :  "어제 한대 맞았어 "

●해설 및 바른 영작

4.  내용을 잘 보니 '거무튀튀하다'는

말은 이 문장에서 ' 세련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요. 그럴 땐 boorish

라고 하지요. 그리고 상대의 의견에 반박

을 할 땐 간단히 Not me. 란 표현을 써

보세요.

A :   Look at this. It's too boorish.

B :  Not me.

5. 엄마가 짙은 립스틱을 바르고 학교

에 가는 딸에게 하는 대화입니다. ' 시뻘

겋게 바르고'라는 표현은 ' 학생답지 못

하고 너무 야하다'라고 옮길 수 있지요.

그땐 too gaudy 라고 하지요. ' 니가 도

대체 학생이야?'이란 표현도 '그렇게 하

고 학교에 간다고?' 라고 하면 자연스럽

습니다. '또 엄마는 괜히 트집이야'라는

표현도 잘 보세요.

A :   Hey, look at your lips. Too

gaudy. Don't tell me you go school

like that.

B :   There you go again, Mama.

6. 타박상으로 인해서 눈 주위가 ' 푸

르둥둥 하다'라는 표현이 '눈 주위에 검

게 원이 생겼다 ' 고 표현하는 것이 재미

있죠?

A :  What's up? You have dark

rings around your eye.

B :  Yep, someone boxed me last

night.

■ Amount and number of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장을 빌어 쓰는 틀리기 쉬운 영

어 표현들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

리뿐 아니라 극히 고등 교육을 받지 못한

색한 부분을 찾아볼까요?

1. Have you read the newspaper

this morning? The amount of car

accidents is sharply increasing

nowadays.

2. Unfortunately, only small

amounts of applicants will have

chance to get jobs this time.

3. Jane was so lucky that she

could get a big amount of money

from her late uncle.

●번역 및 해설

1. amount of 는 불가산 명사하고 쓰

입니다. 다시 말하면 amount of money

또는 amount of water 처럼 쓴다는 거

죠. 이 문장엔  car accidents 라는 가

산 명사가 쓰였으므로 그와 상응하는 the

number of 가 필요합니다.

:  Have you read the newspaper

this morning? The number of car

accidents is sharply increasing

nowadays.

번역) "오늘 조간봤어?  차량사고 수

치가 급증했대?"

2. amounts 는 불가산 명사하고 사용됩

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는 numbers 가

필요하지요.

: Unfortunately, only small

numbers of applicants will have

chance to get jobs this time.

번역) "안타깝게도 이번엔 단지 소수

의 지원자만 직장을 얻을 수 있지요"

3. 많은 양이라고 할 땐 large amount

라고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물론 요

즘 미국영어에선 big amount of money

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large amount of

money를 쓰는 것이 아직은 표준으로 여

겨집니다.

: Jane was so lucky that she could

get a large amount of money from

her late uncle.

번역) "제인은 운 좋게 많은 유산을

돌아가신 삼촌한테서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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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서 가난하게 살아

따뜻한 마음만은 잃지 않

사람들이 있다. 괭이부리말 사

그들이다. 돈을 벌어오겠

나갔지만 소식도 없는

동수 아버지, 암에 걸려

영호 어머니, 공사판에

당한 숙자네 아버지. 힘

삶이지만 모두들 희망을 잃지

꿋꿋하게 살아간다. '느낌표'

프로그램에 소개되어 주목

작품이다.

힘드십니까? PT중에서

힘든 달리기. 마라톤 온라

자기만의 맞춤 훈련법을

도와주는 달리기 훈련,

마라톤대회 등 초보자를 위

대회일정 등을 담은 각종대회

소개하고 있다. 또, 인

서비스를 이용, 메일링 리스

괭이부리말 아이들

/창작과 비평사

마라톤 온라인

http://www.marathon.pe.kr

케이시 체육관에서 미 2사단 장병(left)이 한국군 5사단 장병(right)을 공격하고 있다.

태권도는 약 2000년 전인 삼국시대부

터 행해졌고 한국의 국기로서 당당하게 자

랑할 수 있는 역사와 내용이 담긴 무예적

스포츠이다. 태권도는 동양무술 가운데 가

장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무술이다. 한

민족의 얼과 생활 속에 맥맥이 이어 내려온

태권도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침체되는 듯

하다가 끝내 일본의 침략으로 큰 위기를 맞

게 되는데, 일본의 속박에서도 민족적 기개

를 꺽지 않고 독립운동의 수단이나 민족적

울분을 태권도의 수련으로 승화한 사실은

비일비재하다. 1961년 9월 16일 태권도

의 국내 통합체로서 KTA(Korean

Taekwondo Association: 대한 태권도 협회)

가 창립되면서부터 스포츠화하였으며 경기

화의 서장을 열게 되었다. 1981년 7월 24

일 미국 산타클라라(Santa Clara)에서 제1

회 월드컵태권도대회가 개최되었고 제 24

회 서울 올림픽경기대회에서 시범종목으로

선정되었으며, 2000년 제 27회 시드니 올

림픽 경기대회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

다.

태권도는 약2000년 전 한국에서 독자

적으로 창시된 고유의 전통무술로, 오늘날

세계스포츠가 된 격투경기이다. 태권도는

전신운동으로서 상대편으로부터 공격으로

받았을 때 맨손과 맨발로 인체의 관절을 무

기화 하여 자신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무도

이다. 또한 수련으로 통하여 심신단련을 꾀

하고 강인한 체력과 굳은 의지로 정확한 판

단력과 자신력을 길러 강자에게 강하고 약

자에게 유하며, 예절바른 태도로 자신의 덕

을 닦는 행동 철학이다. 태권도의 정신은

수련으로 얻어지는 기술의 소산이다.

근래에 이러한 태권도가 미군 장병들에

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으며 태권도 대회나

시범은 많은 미군기지에서 열리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태권도는 한미 문화적 교류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선대회답게 이 경기에 참가한 각급 부대가

2개 체급씩의 챔피언을 골고루 나눠 가졌

으며 준우승 숫자에 따라 5사단이 종합 우

승, 26사단이 준우승을 차지한데 이어 미

제 2사단은 3등에 올랐다.

특히 대회 중간에는 한국군 6군단 특공

부대 장병 32인조가 특공 무술 시범을 보

였다. 시범 장병들은 실전과 같은 절도

있는 동작과, 특히 십여 미터 전방에 쌓

인 벽돌과 기왓장을 향해 온몸을 날려 머

리로 격파하는 박진감 있는 시범으로 미

군 장병들로부터 만장에 뜨거운 박수갈

채를 받았다.

본 대회를 주최한 미 제 2사단 제 2여

단장 오덤 대령(COL William O. Odom)은 "

자매결연 관계에 있는 진군부대 예하 보병

사단과 한미 친선 태권도 대회를 개최하여

기량을 겨루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고 말하고 자신도 12살 때부터 태권도를

배워 익힌 유단자 (공인 5단)이고, 태권도

는 우리의 훌륭한 호신술이자 우리모두의

최고의 스포츠로 생각한다며 태권도에 대

한 각별한 관심을 표명했다.

더불어 미8군 본사 주최로 1월 27일

South Post Youth Gym에서는 태권도 시범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에는 코리안 타이

거 팀이 초청되어 용산 지역대에 살고 있는

많은 미군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태권도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참고로 코리아 타이거팀은

도 시범 단체로서 총 22명이

으며 전원이 태권도 4단 이상이었다

월에 일본에서 태권도 시범을

중 3명은 미국으로 진출을 하고

11월 중국으로 태권도 사범으로

게 된다. 이번 시범 행사가 코리아

거팀 현 구성원들의 마지막 시범

다. 이번 코리안 타이거 팀의

은 태권도 시범을 위해 작년부터

되어서 매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숙훈련을 해왔다. 코리아 타이거팀의

범 행사는 국내에서 일년에 3

회 정도를 하며 매년 해외 시범

이루어진다. 선발기준은 태권도나

도 능력을 같이 평가하며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성

품 등을 고려해서 팀에 합류시키고

다.

시범 행사에서는 겨루기, 격파

등 태권도의 기본적인 기술로 시작하여

차원적인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들을

였다. 그 중에서도 손날을 이용한

격파, 장애물을 넘어 주먹 낙법

물을 넘어 머리 격파, 540도를

격파하는 시범들을 주목을 끌었다

만 아니라 전통 무예 시범도 있었는데

기와 띠술기는 관객들의 갈채를

이번 시범을 본 GS12 Robert Hackarel

Civilian 선생은 태권도 시범을

권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었으며

게 태권도 시범을 보았습니다. 

은 기술과 기백을 느낄수 있게 되어서

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유일하게

성 멤버인 조옥경 태권도 4단은

범을 통해 태권도에 대한 많은

리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른 운동처럼 남녀를 불구하고

몸과 마음의 수련을 하기 위해서

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제
공

사
진



카투사 프로그램에 대해 한국

처음오는 미군들에게 Briefing하

 516인사대대 박재현 선임병

우체국 보험우편을 나눠주는 8

 516인사대대 남동균 이병

상장 관련 업무에 대해 의논 중

본부중대 TAPS 의 Donna

상병과 김세웅 상병

남산초등학교 학생들과 수업중

인행사 Candace Shaw 상병,

Kalina Washington 상병, 이강호

전입온 미군들의  In/Out

인행사에서 이뤄지는 또 다른 독특

 한 가지로 우편물 취급이 있

있는 Post Office에서 이뤄

, 516인사대대의 카투사 2명

미군들과 함께 일하고 있다. 용

취급되는 모든 우편물들이 이곳

수취되고 있으며 분류 후 각 unit

나눠주는 일까지 맡아 하고 있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516인사

남동균 이병은 "아침 5시부터 시

, 토요일까지 계속되는 업무,

엄청나게 몰려드는 우편물 등

상당히 힘듭니다. PT 등에 관

일이 많을 때는 일을 할 수밖에

라며 어려움을 밝혔다.

인행사는 한미 유대 활동이나 민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편이

행사 취재를 하며 이 글을 쓰고

기자는 8인행사의 혜심원 위문 행

해 본 적이 있다. 많은 수의 어

카투사들, 미군들이 참여하여

분위기 속에서 행사가 진행되는

저절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적이 있다. 특히 해마다 정기

이뤄지는 행사이기에 아이들과 부

무척 친하다는 것을 인상 깊게

있다. 이 외에도 8인행사는 다양

하고 있다. 육사 견학이나 전

견학, COEX Mall Tour, 종교

등의 다양한 지역 안내 활동을

올바른 한국 문화를 미군들에게

있고, 유대 활동도 이뤄지고 있

소개한 보육원(혜심원) 위문

카투사간에 1:1

자매 결연 후원

제도를 정착시키

고, 미군과 가족,

카투사가 모두

참여하는 행사들

을 열어감으로서

카투사와 미군들

의 인성 함양에

도 노력하고 있

다. 또 다른 활동

으로는 남산 초등

학교에서 실시하

는 영어 교육이

있다. 남산 초등

학교의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

로 각 반에 미군

1∼2명, 카투사 1

명이 교사가 되어

영어로 이뤄지는

수업을 실시함으로서 학생들의 영어 능

력 향상에도 공헌하고 있다. 이 외에도

지난해에는 고려대학교 학군단에서 후보

생들을 대상으로 미군 장교들의 영어 수

업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이해 증진과 한

미 유대 강화에 이바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인행사에서의 미군과의 관계는 매우

좋은 편이다. 8인행사의 여단장인 Eric

E. Porter 대령은 "카투사는 중요한 존

재이다. 한국과 미국의 문화 교류에 있어

서나 부대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8인행사는 여러 문화적

행사를 해가고 있는데 카투사가 많은 공

헌을 해주고 있다 "며 카투사들을 굉장

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밝혔다. 8

인행사 Cornec Wickes 병장은 "문화

적인 면에서 한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일하는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되

고 있다. 카투사 프로그램은 매우 좋은

제도인 것 같다"라며 호감을 보였다.

훈련은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다. 용산

이나, 평택 등에서 이

뤄지고, 훈련 중에 하

는 일은 행정 부대의

특성상 문서들을 가

지고 대피하는 훈련

등을 하게 된다. 전시

상황을 대비해 후방

에서 인사 업무를 하

는 것 등도 훈련 내

용의 일부이다.

모든 카투사는 물

론 미 8군의 모든 인

사 업무를 담당하고

는 8인행사였다. 지난 수 년간의 카투사

신문을 뒤져본 결과 10년 이상 한번도 8

인행사 같은 큰 부대가 부대 탐방에 나와

본 적이 없다는 것에 놀랐고, 이번 취재

를 통해 카투사들에게 8인행사를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램이다.

 

카투사

카투사



에서 패치를 받게 될 때 가장 눈

중 하나가 '8'이라는 숫자 하

이루어진 패치이다. 처음 달아보는

신기함과 함께 어느 부대를 상징

모를 다른 동기들의 패치에서 궁

느끼던 교육병 시절에 느꼈던 그

기억하며, 이번 호 부대 탐방은

의 주인공 '8인행사'를 찾아

인행사는 '제 8인사행정사령부(8th

의 줄임말이다. 그 명칭에

있듯이 미 8군내에서의 모든 인

담당하고 있는 부대이다. 8인

주된 업무는 전ㆍ평시 인사 업무

하는 것과 각 부대로의 병력 할

포함한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우편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인행사는 19th Postal Unit와 509th

Replacement Company를 모체로 하

만들어졌다. 1977년 MILPER CO-K

(Military Personnel Command-

되었고, 1982년 부대 기능을

 8th PERSCOM이라는 명칭

됨으로써 현재의 8인행사가 되

편성을 살펴보면 부대 유지를 위

참모부와 8인행사의 본업인 인사 업

담당하는 5개의 국들, 그리고 예하

이루어져 있다. 참모부로는 인사과,

군수과, 한국군 참모실, 군종과,

, 병력 유지과나 기회 균등과

이루어져있다. 또 8인행사는 미

8군의 상장을 만드는 부서인 TAPS(전

구인사업무국), 인원 충당을 해주는 부

서인 TARO(전구보충운영국), TAPD(우

편업무국), TAPO(전구인사기획국),

TARE(병력유지국) 등으로 이루어진 국

이 있고, 본부중대, 509인사대대 그리고

516인사대대로 이루어진 예하대로 구성

되어 있다. 현재 80여 명의 카투사들이 8

인행사에서 일하고 있고, 참모부의 거의

모든 Section 과 TAPS(Theater Army

Personnel Services), TARO(Theater

Army Replacement Operations), 그

리고 각 예하대에 흩어져 있다. 사령부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지만, 예하대 중 509

인사대대는 동두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516인사대대는 서울과 평택, 대구 등에

흩어져 각 지역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8인행사의 특징적인 예하대로는 516

인사대대가 있다. 인천 공항에서 볼 수

있는 군복을 입은 사병들이 바로 516인

R e p l a c e m e n t

Company) 

이다. 1RC

한국으로

모든 미군들을

에서 용산으로

오는 일부터

로 갈 때까지

국할 때의

모든 과정을

는 중대이다

미군들이

리면 인천

산에 있는

들이 이들을

로 데려오게

용산에 도착한

들은 카투사로부터

카투사들의

급, 휴일, 

교육, 보직

해 간단한

받게 된다

역시 1RC

Processing

쳐 각 부대로

게 된다. 516

대의 선임병장인

재현 상병은

는 공항에서는

을 무료로

없고, 또

지불되는

었기 때문에

나가는 인원들은

사를 사비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부대에서 식사비를 지급받기

문에 근무하기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만 아직도 적은 수의 인원에

날마다 계속되는 일로 인해 휴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며 힘든

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1RC

상병은 "저희들은 미군들이 한국에

만나게 되는 첫 카투사들입니다

항상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

카투사 신문 박준영



카투사들의 한마디

■강선포 /활강포

다시 강선의 유무로서 구분될

강선의 유무로서 포는 활강포

(smooth bore)와 라이플포(rifle-bore) 두

나뉘어 진다. 예를 들어서 한국군의

 105mm 주포는 라이플(강선)포

포는 포신 내부에 강선이 새겨져

 회전시킴으로 탄도를 안정시

타입이다. 이 경우 내부 강선의 마모

 포신의 수명이 짧아지는 단점

일반적으로 대략 3500~4000미

사거리를 보유하고 있다.

 라이플 포와는 달리 내부 강선

그대로 포탄이 활강을 한다. 대

어떻게 안정시키는가? 그 점에

바로 포탄(작약은 약실 에서 산화

 배출되니, 탄두만 날아간다)

떠난 직후 탄두에서 비행 안정

펼쳐진다. 그래서 활강포에 쓰이는

에는 활강포를 주포로 채용하였다.)의 최

대 사정거리는 5000~6000미터이나 결코

105mm포의 2배 이상의 파괴력과 사정

거리를 갖지는 않는다.

이 두 가지 포의 차이점은 전차 포의 용

도에서 차이가 난다. 전차포 같은 근접용

화포는 점차 활강포로 교체되는 추세이다.

활강포는 포탄 안정성은 좀 떨어지지만 전

차들의 근접 전에서는 명중률에 별 영향을

없을 뿐더러 활강포는 포탄의 회전이 없기

때문에 "날개 안정 철갑탄(Armor Piercing

Fin Stabilized Discarded Sabot)" 이나 "미

사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게

다가 강선의 마모도 없어 수명도 길고 생산

과 정비도 강선포에 비해 훨씬 용이하여 경

제적이다.

■고압 포 /저압 포

그 외 포는 고압포와 저압포로도 구분

지을 수 있다. 이는 포의 약실 내부에서 발

생하는 작약 연소 가스의 압력이 높으냐 낮

으냐를 두고 따지는 것이다. 고압포의 경우

가 발사 속도라던지 에너지가 큰 것은 당연

한 것이다. 그러니  아무래도 포가 튼튼해

야 하며 포를 설치한 포가(gun rest) 부분

도 튼튼해야 한다. 그 이유는 압력에 따라

반동이 크다는 단점 때문이다.

저압 포는 반동이 적고 약실 내부 압력

이 작다. 단, 포탄의 속도와 에너지는 낮다

력약화와 사격 시 후 폭풍에 의한 위치 노

출이 커다란 단점이다.

■야포 /대전차포

지원용 화포는 전통적으로 지상전투에

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로 활약하여

왔다. 이러한 지원용 화포는 대구경의 함포

에서 75mm 급의 소구경 야포에 이르기까

지 다양 하지만 2차 대전 이후 거의 표준적

인 사이즈로 굳어진 것이 경량형은 105mm

급이다. 보병용 화기와 마찬가지로 야포들

도 기술적으로는 거의 한계에 이르러 있고,

2차 대전 중에 사용하던 155mm포나 위력

에는 별 큰 차이는 없다. 현대에 이르러 개

발된 야포들은 노후 화된 구식 야포를 대체

하기 위해 개발되는 과정에서 사정거리가

구형보다 10~20km 이상 연장되었고, 이

동 성능과 명중률이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지속적인 탄약의 개량으로 점진적이

긴 하지만 그 위력은 착실히 증대되고 있

다.

■포의 기본 구조

다음은 기본적인 포의 구조에 대해 알아

보자.

1. 포신: 포탄이 나가는 부분을 말한다.

2. 포강: 포신의 안쪽 면.

3. 완충기: 포의 반동을 완화해준다. 일

반적으로 유압과 공기압력으로 반동을 완

화시킨다.

4. 폐쇄기: 포신의 끝 부분

라고 부른다)에 탄약과 작약을

는 부분. 이 부분엔 격발 장치인

과 폐쇄 블록으로 이루어진다

5. 포가: 포를 올려두는 부분

다리가 추가로 달려있다.

한국군에서 운용중인 155mm 

포(KH-179)를 얘를 들어보다. 일반적인

견인포는 완전수동형이고 구조는

판, 포신 지지대(일명 포 다리

계, 구저계, 모의발사장치, 발사용

줄), 제연기, 이동용 바퀴 등으로

있다.

자, 이제 여러 포의 종류에 대해

니 대충 여러 포들의 구분법에

오지 않는가? 아무리 행정직이나

과에 근무하는 카투사라도 이제는

를 보고 탱크라고 우기는 일이 없기를

다.

 금연에 대하여

8인행사 516인사대대

 일병 차혁진

8인행사 516인사대대

병장 박재현

개인적으로 금연에 대해 대찬성이다.

첫째, 크리스쳔으로서 하나님의 살아있

는 성전인 우리 몸 안을 담배 연기로 더

럽히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로는 흡연이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

 논산과 KTA를 거치며 10

연을 해왔으나, 자대 전입 후

기지 못하고 흡연을 계속해 왔습니다

해를 맞아 금연을 결심하고 벌써

지났습니다. 아직 오랜 기간이

1년 반 이상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여

러 가지를 배우고 느꼈지만 주위에 금연

을 시도하는 선임, 후임병들을 보면서 더

욱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한

국군들처럼 금연에 성공한 사병들에게 포

전입와서 담배를 안 피우는 이유로 선

이야기할 기회가 적었는데, 올해

저희 부대에서 비흡연자가 흡

많아졌습니다. 모두들 결심한

한해 금연하는 한해가 되고, 담

8인행사 본부중대

상병 김정훈

8인행사 본부중대

상병 김지만

미 8군 공보실 병장

제
공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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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카투사 신문사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대내의

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을

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습

니다.

아울러 자유공간에 기고할

집합니다. 형식이나 분량의 

 4일 오전 6시 용산 메인포스

극장에서는 Super Bowl X X X V

있었다. 이번 Super Bowl은 뉴잉

패트리어츠와 세인트루이스 램스의

루이지애나주 뉴올린스 슈퍼돔에서

. Super Bowl은 미국의 최대 스포

그 화려함과 거대함은 미국 최

방불케 했으며 미군들의 관심

극장에서는 34지원단의 후원아

래 First Person in Line, You Pick The Score

Game, Team High Five Contest, Best

Dressed Fan Contest 등에서 1등을 한 관

객들에게 각각 DVD Player, Play Station2,

등 각종 상품을 나누어주었다. 행사에서 가

장 주목받은 것은 첫 번째로 입장하는 관객

에게 TV를 증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

해 여러 미군들은 전날에 극장 앞에 침낭과

음료수, 음식을 갖고 와서 기다리기도 했

다. TV를 받은 532소속 PFC Bobby

좋아하는 팀이 슈퍼볼에 나가진 못했지만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 팬이기도 하고 TV

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빨리 오게 됐습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는 강력한 수비를 앞세운 뉴잉글랜

드가 2년 만에 패권에 도전한 세인트루이

스을 20-17로 제압하는 파란을 연출했다.

흥미로웠던 점은 17-3의 일방적인 점수차

로 밀리던 세인트루이스가 1분 30초를 남

기고 동점을 이룬 점이다. 하지만 역전을

통한 우승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고 패트

리어츠를 사상 첫 챔피온에 올린 쿼터백 톰

브래디는 안정된 플레이를 연출해 팀에게

첫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안겼으며 최우

수선수에 선정되었다.

이번 슈퍼볼 경기는 테러의 또 다른 표

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안이 철저했

다. 경기전 행사중에는 지난 9.11테러 현

장에서 수거한 대형 성조기가 게양된 가운

데 식전 행사와 하프타임 행사 때도 테러

희생자를 기리는 각종행사가 열렸다. 하프

타임 때에는 U2가 추모곡을 불러 이런 분

위기를 고조시켰다. 그래서인지 애국자(패

트리어츠)가 우승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

기도 했다.

카
투
사
 신
문
 김

대
동

이병 김대동

육군 예하 전 부대에서는 지난 2일 다

섯 가지의 핵심가치 즉 충성, 용기, 책임,

존중, 창의를 육군의 가치관으로 선포했

다. 육군의 가치관 5대 항목은 과학화,

정보화의 군 위상에 부합한 신세대 장병

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이라는 취지 아

래 만들어졌다.

우선 충성은 자기의 근본 마음을 바탕으

로 어떤 가치 있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온

정성을 쏟고 헌신하는 마음과 행동의 자세

이다. 군인으로서의 용기란 용맹스럽고 대

담하면서도 명분과 실리에 따라 진퇴를 과

감히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사명

감을 바탕으로 도덕과 신념에 따라 행동하

며 전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

을 걸거나 조국을 위하여 싸우는 태도를 말

한다.

책임이란 각자가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이다. 군인으로서 책임의 가치를 고양

하기 위해서는 자기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

거나 회피하는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

며 책임을 경솔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개

긍정적인 자아가치관을 가지고 부하와 동

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며 조직구성원 모

두가 자발적으로 조직에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창의란 새로운 생각이나 착

상으로 상황에 따라 새롭고 적절한 기법과

문제점을 찾아내 여기에 대한 대응기법을

강구해 수행할 줄 아는 창조적 사고력이다.

따라서 군에서는 새로운 생각이나 의견, 변

화를 추구하는 정신으로 미래 전장환경에

대비하며 장병들은 전기전술뿐만 아니라 자

기 발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노력해야 한

다.

끝으로 육군 가치관을 통해 군의 모든

구성원은 임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충성과

용기로 무장하여 부여된 임무를 기필코 완

수하는 책임 의식의 바탕 위에서 상호 존중

을 통해 화합하고 단결하며, 창의의 정신으

로 새로운 도전과 위협에 의연히 대처해 나

가야 한다.

육군 5 대 가치관

이상 이어왔고 연 평균 25회정

봉사활동을 갖는다고 한다. 전달된

모두 조선 Gift Shop을 통해

것이다. 조선 Gift Shop은 장교

회원들이 자원 봉사하여 참여

단체이다. 수익의 50%는 미국인 복

위해 쓰여지고 나머지 50%는

한국복지사회 사업으로 쓰여진다.

전달된 성가정 입양원은 세계

기념 사업의 하나로 1989년 5

시작된 국내입양 전문기관이

기금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정말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

와서 아이들을 직접 보니까 느끼

많고 배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최행자 한국복지사회 회장이 말했

면에서 이어서...

이병 김대동
이병 김대동

 8 군 부인회

기부금 전달

발보니 극장에서 슈퍼볼을 관람중인 미군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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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군관련 소식

군 부인회 기부금 전달

Superbowl

육군 5대 가치관

군관련 소식

군상식

한마디

부대 탐방

8인행사

탐방  후보지  신청

카투사지가 부대탐방 후보지를

. 부대 탐방은 충분한 시

 미리 준비하오니 최소

신청을 바랍니다. 현재 3

부터 취재할 부대 탐방 후보

있습니다.

부대탐방은 7명이상의 카투사

특별 취재

태권도

영어교육연재

Winglish.com

안녕하세요

전지나

설날 민속놀이 소개

서울 미 8군 부인회 기부금 전달
지난 1월 25일 서울시 성북구 성북 2

동 성가정 입양원에서는 서울 미 8군 부인

회의 기부금 전달식이 있었다. 행사를 통해

서울 미 8군 부인회는 용산의 조선 gift shop

에서 모금한 270만원의 기부금을 입양원

측에 전달했다.

서울 미 8군 부인회(Seoul American

Officer and Civilian Spouses Club)는 총 273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인회를 대표하

는 6명이 이번 행사에 참가했다. Laurie

Duncan 회장, Judy Hunter 조선 gift shop

지배인, Sandy Schwatz 명예회장, 최행자

한국복지사회 회장, Bonnie Koenig 부회장,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은 설날이다.

설의 의미는 해가 바뀌면서 상서롭고 복

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는 것이다.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이웃끼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행사와 놀이가 진행되며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가지고 조심하는

날이다. 498전투지원대대에서는 설날을

맞아 한국 사람들이 어떤 놀이들을 하며

민족 최대의 명절을 보내는지 미군 장병

들과 카투사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민속

놀이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지난 2월 5일, 용산 South

Post에 위치한 498전투지원대대 본부에서

498전투지원대대 본부중대와 305 중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후 2시에 열린 이

행사는 대대회의실에서 498대대 한국군지

원대 지원대장 김제욱 대위의 한국 문화 소

개 브리핑으로 시작되었다. 약 10분간 진

행된 브리핑에서 김제욱 지원대장은 준비

된 슬라이드를 통해 설날과 한국의 여러 전

통 민속놀이를 소개하였다. 설날에는 설빔

을 입으며 차례, 새배, 성묘의 순서로 진

행된다고 설명하였다. 그리고 김제욱 지

원대장의 지도 하에 "새해 복 많이 받으

세요"라는 인사를 배웠다. 민속놀이는 연

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팽이치기 등

을 소개하였다. 약 20분간 진행된 브리

핑을 마무리하며 그는 한국문화 이해 증

진과 한미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활동이

므로 미군 장병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

란다고 하였다.

브리핑을 마친 후 대대본부건물 앞에

서 전 대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음

식 시식회와 민속놀이 마당이 열렸다. 미

군 장병들은 한국군 지원대 측에서 마련

한 인절미, 호박전, 한과류와 식혜 등을

시식하면서 카투사들과 여러 민속놀이들

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민속 놀이들 중 가장 인기 있었던 종

목은 제기차기였다. 미군 장병들은 처음

에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

다가 동료 카투사들이 제기 차는 모습을

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제기차기

는 미국의 Hackey Sack이라는 것과 비

슷하여 많은 호응을 얻었다. 또한

에 열중하던 498지원대대 305 

소속 Latoy Strange 이병은 "

속놀이를 하게 되어서 매우 즐겁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진 못했지만

록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는 식혜와 전은 매우 맛있었습니다

런 행사들이 앞으로도 자주 열렸으면

겠습니다"라고 말했다.

498지원대대 지원대장 김제욱 대위가 윷놀이를 설명하고 있다.


